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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ny-Sharp, 삼성전자 “맹추격”
해외에서 액정 TV용 부품공급 제휴 강화 … 공동 해외공장 건설도

액정 TV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Sony와 3위인 Sharp가 일본 공동생산에 이어 해외에서도 액정 TV용 부품 

공급 등에서 제휴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계 정상급인 양사가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, 현재 수위를 달리고 

있는 삼정전자를 맹추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Sharp는 북미시장을 겨냥한 멕시코 공장과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액정 TV용 기간 부품을 Sony에 공급

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에서 공동으로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

으로 알려졌다.

Sony와 Sharp는 액정 TV용 LCD 패널을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.

Sony는 Sharp가 Osaka 소재 Sakai에 건설하고 있는 신규패널 공장의 총 투자액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

하는 1000억엔 이상을 출자해 40인치형 TV 환산 500만대 정도의 패널을 공급받게 된다.

양사의 제휴 강화는 액정 사업의 투자 부담이 커 단독으로는 사업을 전개하기 힘들고, 특히 유럽 및 미국 

시장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심해 완성품만으로는 수익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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